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도 기도와 물질과 사랑의 마음으로 파라과이 복음화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신 ‘성

광 교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한글 경시대회  

지난 10월 파라과이 한국교육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현지인 한국어 경시 대회’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30여명이 참석했는데 저희 학교 6학년 ‘싼띠’, 5학년 ‘제미마’ 어린이가 

참석하여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2년전에 졸업한 ‘파비올라” 학생은 (현재 다른학교 중2) 

장차 한국으로 유학할 계획을 가지고 토요일 

한글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배울뿐 만 아니라 한국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

인의 근면 성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적극적

인 신앙 생활을 함께 배워 파라과이에 돌아와 

훌륭한 기독교 리더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2)작품 전시대회 

금년에도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금년에

는 어린이들이 패트병등 재활용품을 가지고 다

양한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였습니다.  파라과이 길거리 마다 쌓여있는 쓰레기와 재활용품들이 저

희 학교에서는 아이디어가 빛나는 예쁜 작품들로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는 다양한 작품

들을 보며 참석한 학부형과 내빈들이 많은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3)졸업식 행사 

2013년‘아메리칸 미션 스쿨’ 학교 졸업식이 지난 12월 1일, 3일 이틀에 걸쳐 있었습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참석하여 어린이들의 찬양과 워십 그리고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주님께 찬사를 드렸 

습니다. 마지막에는 4개국어 (서반아, 영어, 한국어, 과라니)로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쓰인 피켓 

을 들고 ‘뽀데로소 디오스’(전능하신 하나님)라는 찬양을 행사장을 가득메운 학부형과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부르며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4)’아메리칸 Shining Star 미션 스쿨 중고등 학교’ 건축 공사 

지난 11월부터 ‘아메리카 Shining Star 미션 중고등 학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집 한칸을 허는데 지붕이 두껍게 콘크리트로 되어있어 부수는데만 2주가 결렸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와 마당의 흙을 트럭으로 38차를 버렸습니다. 

지난번 토질 검사 결과 한쪽이 지하 6m까지 모래로 되어있어 특별 공법으로 기둥을 하게되어 거

기에 맞는 플랜을 다시 설계하는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공사비 견적서를 받은뒤 건축가를 선정하여 곧 기초 및 골조 공사를 시작하게 됩

니다.    



  
 

4)’쁘리멜 아몰 교회’ 및 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금년에도 온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에 대하여 힘쓰며 배웠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의 삶속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실

질적인 관계를 경험하며 성장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

는 산 믿음을 통하여 자신과 주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1.선교사와 교회 성도및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실제적인 친밀한 

관계속에서’ 성장해 가도록 

2.’아메리칸 Shinging Star 미션 중고등 학교’(4층) 건축을 위하여 

3.기독교 사범 대학교 설립을 위하여(2015년 개교 예정)    

4.따꿈부 교도소 ‘월드 비전 신학 대학교’를 위하여  

5.’빨메라 쁘리멜 아몰 교회’ 인디언 형제들을 위하여 

6.’빌랴 바르똘로’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